
5월 넷째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관계의 깨어짐 속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찬양대,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기름부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이웃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용서하고 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고하는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